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걱정

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. 

살기는 편해졌는데 살아가기가 어려워진 요즘 세상이라

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. 모두가 힘들고 경쟁적인 사회에

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

그래서 일하고 받는 돈의 대가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

비용이라는 말도 공감이 갑니다.

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하더라도 걱정이 그 문제를 해결

해 주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도 우린 걱정에, 거기다 상상

의 걱정까지도 하게 되지요.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는 그 

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입니다. 실제로 일어났

다 하더라도 훗날 생각해보면 벌써 추억이 되어 버렸거나 

‘그땐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했는지 몰라….’ 하는 생각

을 하곤 하죠.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니었는데 말

입니다.

작년에 한 드라마에서 난생처음 검사 역할을 맡았습니

다. 근데 역할이 부장검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나중엔 살

인까지 저지르는 악역이라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습

니다. 그러다 한 산문집에서 읽은 이 글은 제게 큰 위안이 

되었습니다. 일본의 이큐라는 스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

제자 승려들을 모아놓고 편지 한 통을 내놓으며 이렇게 

얘기했답니다. 

‘걱정거리가 있을 때 이 편지를 열어보아라. 대신 작은 

걱정거리로는 절대 열어봐서는 안 된다. 도저히 풀릴 것 

같지 않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그때 열어보아라.’ 

세월이 흐른 뒤 사찰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. 모두 머

리를 맞대고 조아렸으나 그 걱정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

다. 제자들은 마침내 이큐 스님의 편지를 열어볼 때가 왔

다고 판단하고 모두 모여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. 편지에 

단 한마디가 적혀있었습니다.

“너무 걱정하지 마라. 어떻게든 된다.”(정호승, 「내 인생에 힘

이 되어준 한마디」 중에서)

티베트 속담에 “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

결이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”라는 말이 있답니

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두려

워하지 마세요.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만 잘 붙들고 있다면 

꼭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. 

피할 길이 없을 때도 있다고요? 그렇다면 그 길은 당신

에게 꼭 필요한 길일 겁니다. 그 또한 주님의 뜻일 거고요. 

혹시 이 순간 ‘그럼 내가 그동안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살

았나?’ 하고 또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걱정하지 마

세요. 그건 바로 당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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